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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hospital nurses’ 

communication competence on resilience. Participants were 178 nurses who were 

from 5 general hospitals located in Seoul, Gyeonggi-do province in Korea.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September 5 to 19, 2021 and analyzed using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ith SPSS/WIN 22.0 program. 

The average scor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3.57 and resilience was 3.43 

points. The total correlations was .68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explained 50% of the total variance of 

resilience(ρ<.001). Communicative effectiveness(β=.24, ρ<.001), immediacy(β=.19, ρ=.01), 

assertiveness(β=.15, ρ=.03) and social adaptability(β=.16 ρ=.02) were th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on resilience of hospital nurses. The findings suggest that we need 

to make efforts to increase the specific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affecting 

on resilience of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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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COVID19의 확산으로 환자를 돌보는 간

호사의 업무부담감과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국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2018년 13.9%에서 2019년 15.4%로 증

가하였고, 평균 근속년수도 짧아졌다[1]. 하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업무의 특성상 환자의 상

태 변화로 발생하는 부담감과 스트레스는 불가피

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회복탄

력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에 긍정적으로 대처하

거나 도전적인 역경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성장하는 능력이다[2]. 회복탄력성

이 높으면 스트레스 대처에 유용하다.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하면서 정

신적 안녕감이 증가하였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향

상되었다[3,4]. 따라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노

출될수록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

양하며 환경, 문화나 교육, 가족 및 사회적지지, 

유전적 요인, 개인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고 알려

져 있다.

한편,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수행에 필요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의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의사소통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

황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타인에게 적절하게 전달

하지 못하게 되어 고립감과 실패감을 경험하게 된

다[5]. 표현을 잘 하는 의사소통은 상대방과의 정

서적 유대감을 증가시켜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한다[6]. 의사소통능력은 회복탄력성

과 상호관계가 있는데, 의사소통능력이 좋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의사

소통능력도 좋다[7,8].

국내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회복탄력성에 관

한 선행연구는 회복탄력성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것이었다[8,9]. 하지만 회복탄력성

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단일 프로그

램 또는 개인의 의지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 의사소통능력은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사소통능력이 회

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싶

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사소통능력이 회복탄력성에 구체적으

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과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파악한다.

2)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가 회복탄

력성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회복탄력성

을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의 각 구성요소가 회복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단면

적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편의적 추출에 의하여 S 및 G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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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5개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 참여를 허

락한 간호사 190명에게 간호관리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자가기입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대상자 수

의 산정은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여 유

의수준 α=.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의사소

통의 하위요소인 독립변수 15개일 때 회귀분석에 

필요한 대상자는 171명이었다. 탈락률 약 10%를 

고려하여 19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회수된 설문

지 180부 중 응답이 미비한 2부를 제외한 178부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연구 시작 전 S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

회에 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았다

(SM-202107-055-1).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수집한 자료에 

대해서는 연구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다. 언제든지 설문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설

문 완료 후 소정의 사은품을 제공하였다.

2.4 연구도구

2.4.1 의사소통능력

본 연구는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로 Hur가 개발

한 GICC(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Scale)을 Lee와 Kim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

다[10,11]. 본 도구는 총 15문항의 5점 척도이며, 

15개의 하위요소인 자기노출, 공감, 사회적 긴장 

완화, 주장력, 집중력, 상호작용관리, 표현력, 지

지,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 조리성, 목표 

간파, 반응력, 잡음 통제력으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

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개발자인 Hur의 

연구에서는 .72, 간호사 대상의 Lee와 Kim의 연

구에서는 .83,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4.2 회복탄력성

본 연구는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로 Reivich와 

Shatte가 개발한 회복탄력성 지수검사(Resilience 

Quotient Test: RQT)를 Kim이 번역하여 한국인

에 맞게 개발한 한국형 회복탄력성지수(KQR-53)

를 사용하였다[12,13]. 회복탄력성 측정도구는 53

개 문항의 5점척도로 구성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회복탄력성은 

3개의 1차 하위요소인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자기조절능

력은 감정조절력, 충동조절력, 원인분석력의 2차 

하위요소로 구성되고, 대인관계능력은 소통능력, 

공감능력, 자아확장력으로 구성되며, 긍정성은 

자아낙관성, 생활만족도, 감사하기로 구성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값은 신규간호사 

대상의 연구에서 .76이었고[14],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1년 9월 5일부터 

2021년 9월 19까지 S 및 G 지역 소재 5개 1,2

차병원의 간호관리자의 협조를 얻은 후 간호사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이해하

고 자발적으로 연구참여를 희망하는 간호사를 대

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한 후 수거하였다. 

총 190부 대상 중 180부의 설문지를 수거하였고, 

이 중 불성실한 응답지 2부를 제외한 178부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정보처리의 

지침에 따라 ID를 고유번호로 부여하여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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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Program 프로

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 및 의사소통능력, 회복

탄력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2)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과 회복탄력성은 t-test와 ANOVA를 이용하

였고 사후검정은 LSD를 이용하였다. 

3)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회복탄력성의 상관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를 실시하였다. 

4)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과 회복탄력성의 차이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8세였고, 22세에서 30세

가 59명(33.1%), 31세에서 40세가 63명(35.4%)이었

다. 임상경력은 5년 미만 51명(28.7%), 5년 이상 10

년 미만이 43명(24.2%),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33

명(18.5%), 15년 이상이 51명(28.7%)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의사소통능력은 연령(F=3.65, ρ=.014), 

임상경력(F=3.72, ρ=.013), 결혼상태(t=-2.02, ρ

=.045), 의사소통관련 교육경험(t=-2.08, ρ=.039)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회복탄

력성은 미혼인지 기혼인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2, ρ=.017)(Table 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mmunication 

competence

M±SD

t or F(p) LSD
Resilience

M±SD
t or F(p)

Sex
M 6(3.4) 3.57±0.72 0.00

(.997)

3.57±0.45 0.91

(.366)F 172(96.6) 3.57±0.46 3.42±0.40

Age(yr)

(Mean 38 yrs)

22-30a 59(33.1) 3.45±0.43
3.65

(.014)
b,c>a

b>d

3.32±0.36

2.62

(.053)

31-40b 63(35.4) 3.67±0.49 3.47±0.43

41-50c 36(20.2) 3.66±0.44 3.54±0.42

≥51d 20(11.2) 3.41±0.51 3.43±0.32

Length of clinical 

experience 

(year)

<5a 51(28.7) 3.39±0.44
3.72

(.013) b,c,d>a

3.30±0.37

2.64

(.051)

5≤ ~ <10b 43(24.2) 3.62±0.42 3.45±0.41

10≤ ~ <15c 33(18.5) 3.69±0.50 3.48±0.42

≥15d 51(28.7) 3.61±0.48 3.51±0.38

Work unit
Ward 98(55.1) 3.59±0.45 0.79

(.429)

3.45±0.39 0.79

(.429)Others 80(44.9) 3.53±0.49 3.40±0.41

Married state
Married 94(52.8) 3.63±0.48 -2.02

(.045)

3.50±0.44 -2.42

(.017)single 84(47.2) 3.49±0.44 3.35±0.34

Work position
RN 122(68.5) 3.60±0.47 1.55

(.123)

3.45±0.41 1.21

(.228)≥CN 56(31.5) 3.49±0.46 3.37±0.36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and the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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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mmunication

competence

M±SD

t or F(p) LSD
Resilience

M±SD
t or F(p)

Size of working 

hospital (bed)

<30 21(11.8) 3.76±0.40

2.24

(.086)

3.60±0.42

2.64

(.051)

30≤ ~ <100 60(33.7) 3.47±0.44 3.35±0.38

100≤ ~ <500 59(33.1) 3.58±0.47 3.42±0.37

≥500 38(21.3) 3.59±0.53 3.48±0.43

Experience of 
communication 
education

Yes 134(75.3) 3.61±0.45 -2.08

(.039)

3.45±0.38 -1.17

(.244)No 44(24.7) 3.44±0.51 3.37±0.45

Table 1. (Continued)

Variables Primary sub-categories Secondary sub-categories Items scores M±SD

Communication 

competence

Self-disclosure 3.54±0.74

Empathy 3.71±0.66

Social relaxation 3.37±0.73

Assertiveness 3.38±0.71

Interaction involvement 3.93±0.68

Interaction management 3.40±0.81

Expressivity 3.43±0.86

Support 3.57±0.74

Immediacy 3.59±0.75

Communicative effectiveness 3.54±0.86

Social adaptability 3.83±0.92

Composure 3.27±0.74

Decoding skill 3.60±0.71

Initiation of interaction 3.70±0.78

Environmental control 3.62±0.66

Total 3.57±0.47

Resilience

Self-control capability

Emotion control ability 3.22±0.80

Impulse control ability 3.31±0.54

Cause analysis ability 3.58±0.57

Total 3.37±0.48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Communication skill ability 3.18±0.50

Empathy ability 3.47±0.53

Self-expansion ability 3.70±0.61

Total 3.45±0.43

Self-positivity Self-optimism 3.40±0.53

Life satisfaction 3.21±0.63

Appreciation 3.79±0.69

Total 3.47±0.50

Total 3.43±0.40

Table 2. Th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f the participants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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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회복탄력성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57±0.47을 보였다. 의사소

통능력의 구성요소 중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준 

항목은 집중력 3.93±0.68, 사회적 적절성 3.83±0.92

이었고, 낮은 점수를 나타낸 항목은 조리성 3.27±0.74, 

사회적 긴장완화 3.37±0.73, 주장력 3.38±0.71이었

다.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평균 3.43±0.40이었고, 

1차 하위요소인 자기조절능력은 3.37±0.48, 대인관

계능력은 3.45±0.43, 긍정성은 3.47±0.50을 나타냈

다. 대인관계능력의 2차 하위요소인 소통능력은 

3.18±0.50, 공감능력은 3.47±0.53, 자아확장력은 

3.70±0.61이었다(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

의사소통능력은 회복탄력성과 긍정적인 상관관

계를 보였다(r=0.68, ρ<.001). 의사소통능력의 하

위요소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

를 보여준 항목은 잡음통제력(r=.54)과 공감(r=.52)

이었고(ρ<.001), 가장 낮은 점수를 보여준 항목은 주

장력(r=.31)과 조리성(r=.32)이었다(ρ<.001)(Table 3).

3.4 의사소통능력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

Variables

Resilience

Total
Self-control 

cap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Self-positivity

r(ρ) r(ρ) r(ρ) r(ρ)

Communication 

competence

Total .68 (<.001) .64 (<.001) .64 (<.001) .46 (<.001)

Self-disclosure .41 (<.001) .35 (<.001) .38 (<.001) .33 (<.001)

Empathy .52 (<.001) .44 (<.001) .52 (<.001) .36 (<.001)

Social relaxation .34 (<.001) .35 (<.001) .27 (<.001) .24 (<.001)

Assertiveness .31 (<.001) .35 (<.001) .21 (<.001) .22 (<.001)

Interaction involvement .47 (<.001) .42 (<.001) .47 (<.001) .31 (<.001)

Interaction management .36 (<.001) .34 (<.001) .34 (<.001) .24 (.001)

Expressivity .37 (<.001) .33 (<.001) .36 (<.001) .25 (.001)

Supportiveness .45 (<.001) .46 (<.001) .39 (<.001) .31 (<.001)

Immediacy .48 (<.001) .40 (<.001) .51 (<.001) .34 (<.001)

Communicative effectiveness .46 (<.001) .44 (<.001) .40 (<.001) .33 (<.001)

Social adaptability .46 (<.001) .39 (<.001) .42 (<.001) .36 (<.001)

Composure .32 (<.001) .40 (<.001) .29 (<.001) .13 (.094)

Decoding skill .45 (<.001) .44 (<.001) .43 (<.001) .28 (<.001)

Initiation of interaction .45 (<.001) .38 (<.001) .46 (<.001) .31 (<.001)

Environmental control .54 (<.001) .54 (<.001) .50 (<.001) .34 (<.001)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resilience of the participants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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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변수는 회복탄력성 총

점으로 입력하였고, 의사소통능력 15개 하위요소

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변수로 확인된 결혼

상태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Durbin- 

Watson은 2.27으로 2에 가까운 수치이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잔차들간에 상관관계가 

없었다. 공차한계(Tolerance)는 .38∼.91으로 0.1 

이상,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는 

1.10∼2.61로 10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 분석 결과 회

귀식은 회복탄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다(F=12.03, 

ρ<.001).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 15개 항목과 

결혼상태는 회복탄력성을 50% 설명하였고, 회복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 의사소통의 구성요소는 주장

력(β=.15, ρ=.03), 즉시성(β=.19, ρ=.01), 효율

성(β=.24, ρ<.001), 사회적 적절성(β=.16, ρ=.02)

이었다(Table 4). 

4. 논 의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3.57점이었는데, 이는 

간호사 대상의 다른 연구에서 3.61점[15], 3.44점

[16]과 비교적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51

세 이상의 의사소통능력이 가장 낮았다. 그 이유

로서 51세 이상은 사회적 경험이 많아 의사소통

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인식하고 있으나 

세대변화로 인한 의사소통방법의 문제로 낮게 인

지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중 집중력과 사회적 적

절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로

Variables  B  SE  β  t  ρ tolerance VIF

(Constant) 1.19 .17 6.85 <.001

Married state  .06 .00 .07 1.34 .18 .91 1.10

Self-disclosure .01 .04 .02 .32 .75 .58 1.73

Empathy .08 .05 .13 1.58 .12 .45 2.22

Social relaxation -.03 .04 -.06 -.80 .43 .55 1.84

Assertiveness .09 .04 .15 2.18 .03 .58 1.73

Interaction involvement .06 .04 .11 1.58 .12 .60 1.68

Interaction management -.04 .04 -.09 -1.22 .23 .55 1.82

Expressivity .03 .03 .06 .76 .45 .55 1.83

Supportiveness .03 .04 .05 .65 .52 .46 2.18

Immediacy .10 .04 .19 2.67 .01 .54 1.86

Communicative effectiveness .11 .03 .24 3.63 <.001 .66 1.51

Social adaptability .07 .03 .16 2.31 .02 .63 1.59

Composure -.01 .04 -.03 -.37 .71 .62 1.62

Decoding skill .03 .05 .05 .66 .51 .42 2.37

Initiation of interaction .00 .04 .00 .05 .96 .40 2.49

Environmental control .09 .05 .14 1.64 .10 .38  2.61

R2=.55, Adjusted R2=.50, F=12.03, ρ<.001, Durbin-Watson=2.27

Table 4. Influence of communication factors on resilience of hospital nurses                   (n=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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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호문제 해결을 위해 환자 및 의료진과의 대화 

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다양한 연령

의 환자 및 보호자와 소통하면서 상대방에 맞는 적

절한 어휘를 선택해야 하는 간호업무의 특성이 반

영되었다고 추측된다. 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Kim 의 연구에서 반응력, 집중력, 사회적 

적절성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와 일치한다[11]. 한

편,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 중 논리정연하게 말하

는 능력인 조리성과 여러 사회적 상황에서 편하게 

느끼는 사회적 긴장완화와 내 권리를 위해 일어서

는 주장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1]. 주장력, 조리성, 사회적 

긴장완화는 간호사가 환자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소리를 높이고, 환자 및 보호자를 설득하여 치료행

위를 따르게 하며, 바쁜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여 처방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주장적 의사소통을 

할 때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장적 의사

소통은 환자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

이다[17]. 조리성과 주장력이 낮은 이유로서 간호

업무의 특성 상 환자의 호소에 대한 공감과 환자를 

고려한 사회적 적절성 발휘는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요소이나 조리성과 주장력은 특정 상황에

서 필요하므로 상대적으로 사용빈도가 적어 낮게 

인지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의 1차 하위변수인 대

인관계능력은 3.4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규

간호사 대상 연구에서 나타난 대인관계능력 3.66

점[15]에 비해 낮다. 특히,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

능력의 하위요소에 속하는 소통능력은 3.18점이었

는데. 이는 간호사 대상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소

통능력 3.23점[15,18]보다 낮은 점수이다. 소통능

력이 낮게 나타난 이유로 COVID19 확산으로 인

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인간 직접대화 기회가 축

소되면서 간호사의 자기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

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과 가장 많은 상관관계

를 나타낸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는 잡음통제력

과 공감이었다. 잡음통제력 항목이 ‘나는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이고, 공감 항목

은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볼 수 있다’ 임을 

고려할 때,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주도성과 상대방의 대화속에 포함된 주요한 감

정, 태도, 신념 등을 포착하는 감수성을 발휘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공감능력이 있는 간호

사가 회복탄력성 또한 높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간호대학생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동료에 대한 이해가 많고 동료 돌봄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19].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소인 공감, 즉시성, 잡음통

제력이 회복탄력성의 1차 하위요소인 대인관계능

력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적극적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회복탄력성도 높은데, 적극적 경청은 상대방의 감

정적 요구를 알아채고 상대방의 감정에 호응해주

며, 언어적, 비언적 반응을 통해 상대방에게 관심

이 있음을 알려주며,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상호작

용을 통해 상대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20]. 이러한 관점에서 공감, 즉시성, 잡음통제능

력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 회복탄력성이 

높게 나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회복탄력성을 50% 

설명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 의

사소통능력이 회복탄력성을 41.4% 설명한 결과[7]

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

치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는 주장력, 즉시성, 

효율성, 사회적 적절성이었다. Kim에 의하면 주장

력은 타인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권리, 욕

구, 의견에 대해 표현하는 것이고[21], 회복탄력적

인 상태란 스트레스나 위기 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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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는 것이라고 하였다[22]. 이는 직면한 역

경에 대처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도움과 사

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주장력이 필요함을 시

사한다. 본 연구에서 즉시성은 친구에 대한 관심

정도의 표현, 효율성은 효율적인 메시지 전달, 사

회적 적절성은 높임말과 반말 등을 상대에 맞게 

적절히 구사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관심도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파악하여 내가 원

하는 메시지를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고자 노력

하는 의사소통이 개인의 회복탄력성도 향상시킬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사를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회복탄력

성을 50% 설명하였다.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

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성요소는 주장력, 즉시성, 효

율성, 사회적 적절성이었다.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소통능력의 구체

적인 하위요소를 파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일부대상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사용한 연

구도구의 항목이 단순하여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추후 연구대상의 확대와 다양한 의사소통도구를 

사용한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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